
닛신보 - 중국의 “베켄·그룹” 및 “양거·그룹”과 합판  

방적에서 봉제에 이르는 거점 확보 

 

닛신보는 이도쮸상사와 더불어 중국의 거대 국유섬유기업인 “베켄(維科)그

룹” 및 “양거(雅戈 )그룹”과 각각 합판(合辦)하기로 하였다. 

중국은 그 동안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던 세계무역기구(WTO)에의 가맹이 

이루어지자 일본이나 중국의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하게 될 것이므로, 

이에 대비하여 우수한 실이나 직물 등의 소재를 자주적으로 조달하고자, 중

국 굴지의 대기업과 일본의 타기업들 보다도 한발 앞서서 중국시장에 진출

하고자 하는 우수기업과의 컬래버레이션(collaboration : 협동)을 성사하였다. 

“베켄·그룹”은 중국 절강성 영파(浙江省 寧波)에 소재하는 우량 국유공장

의 그룹으로서 98년에 발족하였으며, 그 동안 주요 생산제품은 침장품, 니트

지, 직물, 재봉사 등으로 금년(2002년) 2월에 일본의 닛신보 및 이도쮸 상사와 

“중국·일본 및 국제시장에 있어서의 방직품의 합판사업”에 합의하여 영파시

에 있는 “베켄공업원(維科工業園)” 부지내에 “영파·베켄 면방직유한공사(寧

波維科綿紡織有限公司)”를 설립하기로 하였다.  

자본은 250만＄로서 베켄 그룹의 지주회사인 “영파베켄정화집단굉예유한

공사(寧波維科精華集團紘藝有限公司)가 70%의 지주회사가 되고, 닛신보는 

25%, 이도쮸는 5%의 주를 갖게 되었다. 

생산시설은 영파시가지의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공장을 합쳐서 방기 9

만추로서 연간 12.000톤의 방적사를 생산할 계획이며, 주요 생산품종은 순면 

중번수 코우머사(純綿中番手 comber絲)로 10수 단사에서 80수 단사까지 폭넓

게 방적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으며, 향후는 카드사나 폴리에스테르/면 혼방



사까지 방적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며, 공장의 설계나 품질 및 설비관리

는 닛신보가 책임지게 되어, 일본에서도 가장 우수한 기술로 가동하게 된다.  

생산되는 방적사는 대부분 베켄이 자가 소비하게 되지만, 닛신보는 출자비

율정도를 처분할 수 있어, 상주명력(常州名力), 항주일면(抗州一綿) 등의 닛신

보의 또 다른 합판기업이나 상해주재원사무소 등과 연계시켜, 셔츠, 침구, 소

재 등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. 

한편 “양거·그룹”도 영파시에 있는 우량 국유공장으로서 생산품종은 셔츠

·신사복이 주로 되어 있고 캐주얼 등의 아이템도 생산을 추진 중이다. 양거

·그룹과 닛신보는 합판으로 “영파일중방직인염유한공사(寧波日中紡織印染有

限公司)”를 설립하고 자본금은 3,000만＄로서 양거가 75%, 닛신보와 이도쮸

가 각기 10%, 신달홍콩유한공사(新達香淃有限公司)가 5%를 출자하였으며, 닛

신보는 기술지도, 품질·설비관리 등을 책임지며, 2004년에는 3,500만＄의 판

매고를 계획하고 있다. 공장은 양거 국제복장성(國際服裝城)의 옆에 있는 국

제방직성(國際紡織城)안에 건설하고, 생산시설은 사염 시설과 약 200대의 직

기로 선염셔츠지를 연간 1,500만m 생산하게 되며, 생지종류는 40수 단사, 50

수 단사로 제직하여 폴리에스테르/면 혼(混)과 면이 많이 섞여 있는 면고율

혼(綿高率混)이 주가 될 것이며, 면 100%도 구상하고 있다. 

소요되는 원사는 2003년 2월에 조업을 시작할 예정인 영파베켄 합판 방적

공장이나 닛신보의 관련 방직공장인 상주명력으로부터 공급을 받게 될 것이

다. 또한 연간 2,500만m의 염색정리가공설비도 도입하게 되며, 그 중 1,500만

m는 선염직물로 정리하고, 나머지 1,000만m는 침염의 셔츠지나 순면 치노

(chino) 등을 생산한다. 생지직물은 닛신보의 인도네시아 자회사인 “니까와·

텍스타일”이나 중국에 있는 상주명력, 항주일면 등으로부터 공급받게 될 것

이다. 



생산된 소재의 대부분은 양거가 자체 봉제에 공급하며, 닛신보는 출자비율 

정도의 소재는 중국에 있는 일본계 셔츠 봉제공장에 공급하게 될 것이다. 

양거는 연산능력 2,500만매로 연간 판매고는 48억위안(1위안=약 15엔), 이

익은 3억 5천만위안을 예상하고 있다. 

 


